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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compar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the clothing value between Korean and American college 
women. Also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lture effect on the clothing value.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is explained 
by Hofstede's five Cultural Dimensions- power distance, individualism, masculinity, uncerUinty avoidance and 
long-term orientation. 800 questionnaires, were utilized for this study. The SPSS 12.0 was used to analyze the 
technical statistics like average and frequency, t-test, x2,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lso the 
LISREL 8.0 was used to perform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result showed, first, there were 5 major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American college women. Comparatively, Korean college women showed higher 
uncertainty avoidance and long-term orientation, and lower power distance, individualism 효nd masculinity.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clothing value aspect. Korean college women considered the aesthetic clothing value 
to be most important, however, American college women considered the economic clothing value to be most 
important. Third,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clothing v시ue because of the cultural differences. For Korean 
college women, there were 5 major cultural differences that had an effect on the aesthetic, social, religious and 
economic clothing values, however, for America college women, the 5 major cultural differences had an effect on 
the aesthetic, social, and religious values but no effect on the economic value.

Key words: cultural chamct아"istics（문화 특성）, Hofsted（홉스테드）, clothing value（의복가치관）, Korean college 
women（한국 여대생）, American college w야mh（미국 여대생）.

I.서 론

현대는 글로벌화로 각각의 문화가 모두 보편화 • 

동일화 되어가는 추세라 할지라도, 각 나라는 그 나 

라 고유의 문화적 특성들을 가지므로 각각의 문화에 

적절한 마케팅 전락을 세우기 위해서, 문화 비교 연

‘ 교신저자 E-mail : lavenda7006@hanmail.net 

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류 산업 

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은 서로 많은 연관이 있지만, 

문화 차이 가 현격하게 크므로 한국과 미국간의 의류 

시장의 연구와 소비자 특성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고 판단되어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문 

화 비교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오늘날 소비자의 가치 의식 및 선호가 다양화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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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문화에

성화되면서 소비자 행동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 

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행동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가치체계에 대한 심 

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가치관은 소비자 행동에 

있어 문화간 차이점을 이해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 

나로, 문화의 가장 깊은 수준이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기본적 가치관은 문화를 통해 대부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소비자 행동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하나의 문화 안에서 또는 다른 문 

화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 가 

장 좋은 도구임에 틀림없다I”

의복은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개성을 나타내지만 

사회적으로는 그 사람이 속한 문화 및 시대상을 반영 

하므로 문화를 비교하는데 매우 가치 있는 도구이다.

의류학 부분에서 국가간 비교 문화 연구(Mendoza, 

1965; Conrad, 1973; Forney, Rabolt & Freind, 1993; 

Jasper, 1990; Hsu, 2003)는 외국의 경우 관심을 갖고 

연구되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복과 관련하 

여 진행된 비교 문화 연구는 선호도나 인식 비교(이선 

재, 1991; 이명희, 1993; 박우미, 1999; 박수경, 2003)에 

관한 것일 뿐, 문화적 차이와 연결시켜 의복가치관을 

비교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이라는 문화적 차 

이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 문화권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문화특성의 차이와 의복 가치관을 비교 분 

석하고, 이들 의복가치관에 미치는 문화적 요인의 영 

향을 실증 분석을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 각 

국가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의 마케팅 전략 수 

립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문화적 차이가 의복가치관 

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 분석하는 것으로, 의복가치 

관이 한국과 미국의 여대생 문화의 특성 차이와 유의 

적 인 관계가 있음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 

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따른 의복가치관의 비교 연구 복식문화연구

첫째, 한국과 미국 여대생들의 대학 생활에 존재 

하는 권력의 격차, 개인주의 정도, 남성성의 정도, 불 

확실성 회피 정도, 장기지향성의 5가지 영역에서 문 

화의 차이를 규명한다.

둘째, 한국과 미국 여대생간의 의복가치관 차이를 

규명한다.

셋째, 한국과 미국의 여대생간에는 문화 차이로 

인해 의복가치관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규명한다.

n. 이론적 배경

1. 비교 문화

오늘날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각 문화의 유사점 

과 차이점을 연구하는 비교 문화의 중요성이 점차 커 

지고 있다. 비교 문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Hofstede 

(1980)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Hofstede는 국가 문화를 한 국가 안에서 성장함으 

로써 획득하게 되는 정신의 “집합적인 프로그래밍” 

으로 정의하였다0. Hofstede는 문화를 '가족 문화，, 

'개인 특성과 행동에 관한 문화', '언어와 그룹의 정 

체성에 관한 문화', '학교 문화', '직업 문화',，조직 

문화，, '소비자 행동 문화，, '건강 문화，,，정치 문화， 

와 '종교 문화，의 10가지로 세분하였다. 각각의 세분 

화된 문화들은 권력거리, 개인주의, 남성성, 불확실 

성 회피, 장기지향성의 5가지 차원으로 설명되어 진 

다.

첫째, 권력거리(power distance)로 한 사회나 조직 

에서 계층간 권력의 격차를 나타내는 정도이다'. 둘 

째, 개인주의는 개인주의의 정도(individualism)를 나 

타내는 것으로,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문화적 변 

이성의 중요한 차원으로 제시되어 왔다", 셋째, 남 

성성(masculinity)은 사회적 성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 

는 정도를 의미하며, 넷째,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란 한 문화의 사회 구성원들이 불확실하거

1) Geert Hofstede, "'Management Scientists are Human," Management Science Vol. 40 No. 1 (1994), pp. 5-6.
2) S. M. Burgess and R. D. Blackwell, uAttractiveness, Values and Evaluations of Non-celebrities in Print Ads: 

An Exploratory Study," S. Afr. J. Bus. Manage Vol. 32 No. 2 (2001), pp. 9-22.
3) R. D. Blackwell, P. W. Milliard and J. F. Eagel, Comsumer Behavior, (Orlando: Harcourt College Publishers, 

2001), pp. 43-46.
4) Geert Hofstede,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ill, 1991) p. 13.
5) A. P. Fiske, "The Four Elementary Forms of Sociality: Framework for Unified Theory of Social Relations," Psy­

chological Review 99 (1992), pp. 68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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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Hofstede 문화의 5가지 차원에 나타난 한국과 미국의 순위

영역

국가
권력거리 개인주의 남성성 불확실성 회피 장기지향성§

한국 29 46 45 16 5

미국 40 1 18 45 15

나 모호한 것을 얼마나 허용하는가를 나타낸다. 다섯 

째로 Hofstede가 제시한 마지막 차원인 유교적 역동 

차원(Confucian dynamism)으로 장기지향성(long-term 
orientation)에 관한 것이다，

〈표 1〉은 Hofstede 문화의 5가지 차원에 대해 한 

국과 미국의 순위를 정리한 것이다. 한국 문화는 미 

국 문화보다 권위주의적이며 낮은 개인주의적 문화 

와 남성성 문화를 가지는 반면어】, 높은 불확실성 회 

피 문화와 장기지향성의 문화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미국 문화는 평등적이며, 높은 개인주의와 

남성성 문화를 가지고, 낮은 불확실성 회피 문화와 

장기지향성 문화를 특징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 

므로 비교 문화 연구를 통해 그들의 차이를 파악하 

여야 하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2. 의복가치관
20세기 초부터, 의복에 대한 흥미와 가치관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다. 인간은 의식 

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이 가지는 가치들에 의해 

자신의 의복행동을 이끌어 나간다(Hom, 1981).

의복가치관이란 의복의 선택이나 착용에 있어서 

개인이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의복의 선택과 

착용에 관련된 태도나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라 정의할 수 있다.

의복가치관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AVL 가치 

관(I960)과 1961년에 Lapitsky가 연구한 의복가치관 

의 정의를 따른다.

Lapitsky'"는 AVL(1960)의 연구를 확장하여,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일반적 가치관과 의복가치관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의복가치관의 유형을 AVL에서 

의 종교적 가치관과 이론적 가치 관을 제외하고 심 미 

적 (aesthetic) • 경제적(economic) • 정치적(political) • 

사회 적 I (social I) • 사회 적 II (social II) 의복가치 

관의 5가지 측정 도구를 계발하였다.

Lapitsky의 의복가치관만으로는 개인의 의복에 관 

한 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Creekmore 

(1963)는 AVL의 분류를 확장하여 6개의 일반적 가치 

들과 관련이 있는 지 각적 가치관과 탐구적 가치관을 

첨가하여 총 8개의 의복가치관을 설명하였다. Creek- 

more의 연구에서 의복가치관은 심미성(aesthetic) • 

승인(approval) - 주의(attention) • 안락감(comfort) ■ 

의존성(dependence) - 관심(interest) - 관리(manage­

ment) • 정숙성(modesty)의 8가지 형태로 분류되었다 

의복가치관은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며, 개인이 하 

나의 의복가치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 라 의복 행 

동에 있어 추구하는 중심 가치와 주변의 여러 다른 

유형의 가치들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고, 각 가치 유 

형이 의복 행동에 있어 어느 정도 추구되느냐에 따라 

가치관들의 유형 사이에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 위계 

적 구조를 이루는 것이다.

Lapitsky의 의복가치관을 바탕으로, 1963년에 Alt- 
pete'D는 50명의 기혼 여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어】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심미적과 경제적 

의복가치관을 가장 중요한 의복 가치로 간주하였으

6) W. Frith and W. David (1991). “A Comparison of Cultural Values in British and American Print Advertising: 
a Study of Magazines/* Journalism Quarterly Vol. 68 (1991), pp. 1-2.

7) 박광희, 최원경,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적 가치 성향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 연구 12권 

1호 (2001), pp. 101-113.
8) Geert Hofstede,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 Related Value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80), pp. 24-116.
9) 장기 지향성은 23개국을 대 상으로 조사되 었다.

10) M. Lapitsky, "Clothing Values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Social Security and lnsecur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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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의복가치관들은 점포 유형, 구매하는 의복의 형 

태와 영업사원의 태도 등 쇼핑 경험과 관련이 있었 

다.

우리나라에서 가치관과 의복 행동에 대한 관련 연 

구가 시작된 것은 김광경(1973)이 여대생을 대상으 

로 의복 관심과 가치관을 조사한 것으로, 심미적 가 

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 심미성어】, 경제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신분 상징에 관심이 높았으며, 

양쪽 모두 정숙성에는 관심이 낮았고, 종교적 가치관 

이 높은 사람만이 의복의 정숙성에 관심을 가졌으며, 

사회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신분 상징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정혜영은 AVL 가치관에 기본을 두고 성인 여성 

을 대상으로 가치관과 의복행동을 연구한 결과, 경 

제적 가치관이나 감각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 

의 흥미 • 심미성 • 주의 • 의존성에 관심이 높은 반 

면, 감각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승인에 관심이 많 

고 안락감이나 관리에는 무관심하였다. 이와 반대로 

이론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경제적 • 감각적 가치 

관이 높은 사람에게 나타났던 의복의 심미성 • 흥 

미 • 주의 • 의존성에 낮은 관심을 보였다.

이선재13)는 여성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의복 디자 

인과 가치관과의 상관관계에서, 한국 여성들은 심미 

적 가치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사회적 

가치관을 가장 중요하지 않게 여겼으며, 의복의 색 

채, 디자인, 질감과 가치관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 

관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최정선 • 유태순 • 박휘순”)은 N세대의 패션 가치 

관에 따른 패션 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에서도, 

최수현”)의 연구 결과와 같이, 의복가치관 중 경제적 

의복가치관이 가장 높게 나타나, 심미적 의복가치관 

이 가장 높게 나타난 많은 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보 

여주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로 AVL(Richard & Haw­

thorne, 1971; Rossetti, 1971; Kaigler-walker & Erick­

sen, 1989; Hsu, 2003), 일반적 가치를 기초로 작성한 

Lapisky(Altpete, 1963; Dunlap, 1971; Purdy, 1983)오｝ 

Creekmore(Fratzke, 1976; Senga - Brown & Ganzales, 

1987; Francis & Liu, 1990; 최정선 • 유태순 • 박휘순, 

2001)를 측정도구로 한 의복가치관 연구는 외국에서 

주로 많이 연구되었으며, 한국의 경우 일반 가치관과 

의복행동간의 관계(구자명 • 이명희, 1999; 백선영, 

2000; 정미혜 • 한명숙, 2000; 박혜원 • 김현 • 임숙자, 

2005)를 연구한 것들은 많으나, 의복가치관을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반 가치관이 아니라 의복가치관을 살펴보고자 한 

다.

세계화로 인해 국제마케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 

서 의복에 대한 비교 문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 

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교 문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국내의 현실어〕서, 의복가치관의 비교 문화에 대 

한 분석 연구를 실시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 

이라 생각된다.

3. 비교 문화에 관한 선행 연구

세계화 시대에 발 맞춰 현재까지 가치 체계에 대한 

많은 비교 문화 연구(Triandis, 1972; Plummer, 1971; 

Munson & McIntyre, 1977; Hofstede, 1980, 1984; 

Schwartz, 1992; Kahle • Beatty & Homer, 1989; 이철, 

1998)들이 행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그 연구 

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가치 체계에 대한 비교 문화 연구는 외국의 경우 

미국 • 멕시코 • 태국을 대상으로 자아에 대한 가치관 

을 비교 분석하여 개인적 가치관의 차이는 전형적인 

문화적 환경에 기인하다는 결과를 얻은 Munson과 

McIntyrek⑰의 연구와, 노르웨이와 미국의 소비자들 

을 대 상으로 가치 목록(list of values)을 비교하여 미 

국 소비자들이 노르웨이 소비자보다 성취감과 안정

11) B. K. Altpeter, “An Investigation of Consumer in Clothing Purchases as Related to Clothing Valu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ornell University, 1963).

12) 정혜영, “성 인여성의 가치관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p. 49-50.
13) 이선재, “한국 여성의 가치관과 의복디자인 선호도와의 상관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1권 1호 (1987), 

pp. 33-40.
14) 최정선, 유태순, 박휘숙, 咛4세대의 패션가치관에 따른 패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권 

8호 (2001), pp. 110-118.
15) 최수현, “미혼여성의 가치관과 의복쇼핑성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622



제 16 권 제 4 호 임성경•한명숙 29

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소속감을 덜 중요 

시한다는 Kahle, Beatty와 Homer"〉의 연구가 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철이 5가지 가치 체겨)(인간과 자 

연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사회 관계, 시간 및 행 

동에 관한 가치 체계)에 근거하여 한국과 미국의 문 

화적 차이를 비교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의복 가치관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비교 문화에 관 

한 연구를 국내 • 외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endoza顺는 의복가치관의 문화간 비교(cross-cul- 

tural)를 한 첫 번째 사람이다. 그녀는 필리핀과 미국 

사람들의 일반적 가치관과 의복가치관 사이의 관계 

를 조사하기 위해 두 개의 가치 체계를 연구하였다. 

결과는 주어진 문화 내에서 일반적 가치관과 의복가 

치관은 일정한 순위를 가졌으며, 두 문화 비교 연구 

에 있어서 일반 가치관과 의복가치관의 일정한 순서 

에는 문화에 따라 유사점과 차이점이 드러났다. 두 

그룹 모두 심미적 • 경제적 • 정치적 • 종교적 의복가 

치관과 그들 각각에 대응하는 일반적 가치관들 사이 

에는 중요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Hao Chia/"는 대만과 미국간의 비교 문화 연구에 

서, 두 그룹 모두 이론적 가치관은 정숙성 • 편안함 

의 의복행동과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심 

미적 가치관, 종교적 가치관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 

을 나타냈는데, 대만의 경우, 사회적 가치관과 심미 

성에서는 부적(-)인 관계가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정치적 가치관과 의복 행동의 심미성 사이에는 부적 

(-) 관계를 보여주었다.

Conrad"〉는 Mendoza(1965)의 의복가치관 측정을 

이용하여 캐나다에 거주하는 영국인과 프랑스인 집 

단 간의 의복가치관을 조사하였는데, 영국계 캐나다 

집단은 프랑스계 캐나다 집단보다 정치적 • 사회적 

의복가치관이 더 높았고, 성격에 있어서 보다 열성 

적 • 우호적이며 자기 조절을 잘하였다. 반면에, 프랑 

스계 캐나다인들은 영국계 캐나다인 집단보다 심미 

적 • 이론적 의복가치관이 더 높았고, 성격에 있어서 

보다 지배적이며 진지하였고, 경험이나 상상력이 높 

았다.

Forney와 Rabolt")는, 의복가치관에 대한 문화간 

비교를 위해, 49명의 영국계 미국인과 45명의 중국 

계 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Lapitsky의 5개의 의복 

가치관들을 조사하였다. 중국계 미국인들은 경제적 

의복가치관을 가장 중요시하였고, 영국계 미국인들 

은 심미적 의복가치관을 가장 중요시 했다. 또한, 사 

우디아라비아에 사는 60명의 여성들과 카타르에 사 

는 50명 여성들의 의복가치관을 비교하였다. 두 그룹 

모두 심미 적 의복가치관을 가장 중요시하였고, 사회 

적 I231,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nM, 의복가치관의 

순서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 

아와 카타르 여성 간에는 카타르 여성이 심미적과 사 

회적 I 의복가치관의 평균점수가 훨씬 높다는 중요

16) M. J. Munson and McIntyre Shelby, “Personal Values: A Cross-Cultural Assessment of Self Values and Values 
Attributed to a Distant Cultural Stereotype,"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4 (May, 1977), pp. 160-166.

17) M. J. Munson and McIntyre Shelby, “Developing Practical Procedures fbr the Measurement of Personal Values 
in Cross-Cultural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6 (February, 1979), pp. 48-52.

18) L. R. Ka비e, S. E. Betty and P. Homer, "Consumer Values in Norway and United States: A Comparison," 
Journal of International Consumer Marketing Vol. 1 No. 4 (1989), pp. 21-27.

19) A. R. Mendoza, Clothing Values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 Cross-Cultural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65).

20) Chiao Hao, "A Cross-Cultural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Clothing B아］aviors and General Values" (Un­
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Tennessee, 1971), pp. 54-75.

21) G. Conrad, "Clothing Values and Their Relation to Personality Factors and to Selected Demographic Variables 
of Two Groups of Canadian University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73).

22) J. C. Fomey and N. J. Rabolt, Clothing Values: A Cross-Cultural Comparison. In R. P, Lovingood and J. E. 
Gritzmacher(Eds.). AHEA Research Abstracts(p. 87). (Washington D. C: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
tion, 1987).

23) 사회적 I 의복가치관: 의복행동을 통해 사람을 존중하는 표현, 타인에게 심리적 불편감을 줄 수 있는 의 

복을 착용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과 비슷한 옷을 착용하고자 하는 바램.
24) 사회적 n 의복 가치관: 의복을 통해 사회적 승인을 얻고자 하는 욕망, 동조하고자 하는 요구가 중요한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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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문화에

한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Forney • Rabolt & Freind”〉는 의복가치관을 108명 

의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미국 여대생과 101명의 

뉴질랜드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두 그룹 모 

두 심미적 의복가치관이 가장 높았고, 사회적 I과 

口의 의복가치관이 낮았으며, 중요시 여 기는 의복가 

치관의 순서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Hsi?6）는 대만과 미국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실 

시한, Hofstede의 국가 문화 이론 중 장기지향성과 

의복가치관에 관한 연구에서 대만과 미국의 여대생 

들은 심미적 •종교적 •경제적 •사회적 •이론적 •정 

치적 의복가치관에서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 

다. 두 나라 모두 경제적 의복가치관이 가장 높았으 

며, 종교적 의복가치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 

나 대만은 미국보다 경제적 • 종교적 의복가치관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심미적 의복가치관의 

점수는 낮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국과 외국의 의복가치관을 비교한 연구는, 단지 

1986년에 강경자가 한국과 미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문화권에 따른 가치관 및 의복 선택의 중요성을 비 

교한 연구만 있을 뿐이다. 강경자"）는 사회 •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국과 미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문화권 

에 따른 가치관 및 의복 선택을 비교하였는데, 한국 

여대생은 의복 선택시 심미적 의복가치관을 가장 중 

요시 여겼으며,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사회적, 이 

론적 가치관의 순서로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미국 

여대생은 경제적 가치관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 

였으며, 심미적, 이론적,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가 

치관의 순으로 중요하게 여겨 한국과 미국간의 서로 

다른 차이를 보여 주었다. 강경자의 연구는 일반 가 

따른 의복가치관의 비교 연구 복식문화연구

치관과 의복가치관과의 관계만 설명했을 뿐 문화적 

측면과 관련한 언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연구 중 비교 문화적 관점에 

서 의복의 차이를 언급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이 

선재28）가 한국과 미국 대학생 및 교포 대학생간의 의 

복태도에 관한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형식과 의 

식을 중시하는 한국의 전통적 문화 특성이 의복태도 

로 나타났으며, 개성적이고 독립적인 개방된 미국 사 

회의 문화는 의복을 개인적인 장식의 수단과 사회적 

인 인상 형성을 위한 외모의 수단으로 여겼다. 미국 

대학생과 교포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보다 의복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 기준이 확고하며, 의복을 

통해 자신의 개인적 •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긍 

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 명희29）는 한국과 미 국 남녀 대 학생 들을 대 상으 

로 여성복 이미지의 선호도 차이를 조사하였는더】, 

미국인은 화려한 이미지를, 한국인은 캐주얼한 이미 

지를 선호했다. 또한, 의복 색상의 이미지에 있어서 

는, 한국인은 미국인에 비해 빨강과 파랑 셔츠를 더 

개성이 높게 평가하였고, 푸른색 계통과 저채도의 색 

을 남성적인 이미지로 지각하려는 성향이 높았다. 여 

자는 남자보다 남색, 흰색, 회색 셔츠를 개성이 낮게 

평가하였다.

채정숙3。）은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라 

이프스타일과 가치 체계 연구를 실시하였다. 의생활 

영역에 있어서 미적 감각 및 패션 지향은 캐나다 거 

주 대학생 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자기 현시 지 향과 

간편 • 실용성 지향은 한국 대학생이 다소 높게 나타 

났다. 가치관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의식 추구는 

캐나다 거주 대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물질주

25) J. C. Forney, N. J. Rabolt and L. A. Friend, “Clothing Values and Country of Origin of Clothing: A 
Comparison of United States and New Zealand University Women," Clothing and Textiles Journal Vol. 12 No 
1 (1993), pp. 36-42.

26) Hsiu-Ju. Hsu, National Culture and Clothing Values: A Cross-national Study of Taiwan and United States 
Consumers, (Doctor's Thesis, Oregon State University, 2003).

27) 강경자, ''한국과 미국 여 대생 의 가치관과 의복선택행동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권 3호 

(1986), pp. 31-42.
28) 이선재, “한미 대학생 및 교포대학생간의 의복태도에 관한 비료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권 2호 (1991), 

pp. 175-185.
29) 이명희, “한국과 미국 남녀 대학생의 의복 이미지 선호도와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권 3호 (1993), pp. 370-376.
30) 채정숙, “라이프스타일의 비교 문화적 연구: 한국과 캐나다 거주 대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 특성을 중심 

으로,” 소비자학 연구 10권 4호, pp. 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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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구와 전통 성윤리 고수 • 적성과 보람을 중요시 

하는 직업관은 한국 대학생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의복 비교 연구는 선호도나 이미지, 색 

상과 관련된 연구들이며, 이러한 연구들조차도 문화 

적 영향에 관한 언급 없이, 단지 두 나라 사이에 나 

타나는 차이점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연구들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화간 연구를 실행했다고 할지라도, 의 

복가치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복 디자인이나 색상 

의 선호도 차이 • 의복 착용 동기의 차이 • 의복의 의 

미지각 차이를 살핀 것으로 의복 태도나 선호도에 한 

정되어 있다.

皿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가설
가설 1.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문화 사이에는 유의 

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한국과 미국 여대생간에는 의복가치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한국과 미국 여대생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의복가치관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2. 용어의 조작적 정의
Hofsted의 10가지 문화 중 본 연구에서는 “학교 문 

화”의 5가지 차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권력거리: 교수와 학생간의 권력의 격차

② 개인주의: 학교생활에서 집단보다 개인의 역할 

과 행동을 더 중요시하는 정도

③ 남성성: 학생들이 성 역할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정도

④ 불확실성 회피: 학교생활에 있어서 불확실한 

상황에 불안을 느끼는 정도

⑤ 장기지향성: 미래에 관한 것으로 인내와 절제 

의 미덕을 장려하는 성향

3.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의복가치관의 차 

이를 Hofstede의 문화 이론 측면에서 비교하고자, 

2006년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상명대학교 • 경 

원대학교 •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 여 

대 생 과, Marymount College of Fordham University • 

New York University ,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에 재학 중인 미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1,150 

부를 배포하여, 한국의 466부와 미국의 344부, 총 

800부가 최종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설문지는 대 

학생활에 관한 문화 문항들, 의복가치관에 관한 문항 

들 인구통계 학적 특성들을 묻는 문항들, 총 3부분의 

55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문화는 권력거리, 개 

인주의, 남성성, 불확실성 회피, 장기 지향성의 5가지 

차원으로, 의복가치관은 심미적, 사회적, 종교적, 경 

제적 의복 가치관의 4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5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SPSS 12.0를 사용하여 평균값과 

빈도 등의 기술통계, /-test, z2, 다중회귀분석 등을 

살펴보았고 LISREL 8.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4. 측정도구
본 조사는 선행 연구와 여러 차례의 예비조사를 

토대로 개발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한국 

어와 영어 2개의 언어로 작성되었다. 한국어로 만들 

어진 설문지는 영어로 번역되었으며, 영문으로 번역 

된 설문지는 미국인 번역 전문가의 확인 작업을 통해 

1차 수정되었다. 두 설문지간의 의미 차이를 줄이기 

위해 영어로 번역된 설문지는 두 개의 언어에 능통한 

재미교포 2인에 의해 다시 한국어로 재번역되는 작 

업을 통해 의미의 차이를 줄였으며, 2개 언어로 만들 

어진 설문지의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1） 문화
2002년에 발간된 Hofstede의 최근 저서 Exploring 

Culture: Exercises, Stories and Synthetic 에서 

제시한 10가지 문화 중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한 학교 

문화의 특징을 서술한 102개의 문항을 번역하여 박 

사 학위 이상을 가진 6명의 전문가들과 의류학 전공 

대학원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하여 최 

종 37개 문항을 선정하였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 

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수정 • 보완된 37개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하여 데이터를 축소하였으며, 문화의 5개 차원 전체 

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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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을 실시하여 단일 차원성을 저해시키는 항 

목을 제거시키고 판별 타당성과 수렴 타당성을 확인 

하였다. 각 항목구성의 최적 상태를 도출하기 위한 

적합도를 평가하는 검증 방법으로 대한 값 • 

RMR311 • GFI31 32) • AGFI33) 등을 이용하였다.

31) RMR(Root-mean-square residual): 관찰된 공변량 행렬과 예측된 공변량 행렬의 차이로 RMR이 0.05 이하면 

대체로 양호한 모델이라 평가하고, 0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이다.
32) GFI(Goodness of fit index: 기초적합도 지수): 회귀분석에서의 과 같은 것으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9 이상이면 양호한 모델이며, 0.95 이상이면 좋은 모델로 평가된다.

33) AGFI(Adjusted GFI: 조정 적 합도 지수): 자유도에 의해 영 향을 받는 GH를 교정 한 것으로 일 반적으로 GFI 
보다 작으며 회귀분석에서의 조정된 IF과 같은 것으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9 이상이면 양호한 

모델이며, 0.95 이상이면 좋은 모델로 평가된다.

2) 의복가치관
본 연구에서는 Allport-Vemon-Lindzey(AVL) 의 llStu- 

dy of Values"에 기본을 둔 Fratzke(1976), Dunlap(1971) 

와 Creekmore(1963)의 연구들로부터 수정 • 계발한 

Hsu(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6개의 의복가치관에 

관한 문항 30개를 예비 조사하여 재구성한 20개의 

문항을 주성분분석을 통해 Varimax 회전을 하여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통성(communality)이 .4 이 

하인 변인을 제거하고 요인적재량이 .5 이상인 변인 

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15개의 문항이 추 

출되었다. 심미적(Cronbach，a=.73) • 사회적(Cronbach， 

a=.61) • 종교적(CronbachP=.54) ■ 경제적(Cronbach， 

a=.53) 의복가치관의 4개의 차원으로만 구성되었 

다. 정치적 의복가치관은 심미적 의복가치관과 동일 

한 방향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가치관 

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점y에서 매우 그 

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문화적 차이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문화 차이를 비교하기 위 

해, Hofstede의 5가지 문화 차원인 권력거리, 개인주 

의, 남성성, 불확실성 회피, 장기지향성을 따로 구분 

하여 표에 나타냈다. 먼저, 문화 차원에 있어서 한국 

여대생과 미국여대생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 

기 위하여 /-test를 실시하였고, 결과는〈표 2〉와 같 

다. 권력거리에 있어서는 한국 여대생과'미국 여대 

생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12.36,p<.001)가 있었 

다. 미국 여대생(m=4.14)이 한국 여대생(m=3.58)보다 

권력거리가 높았는더】, 이는 미국 여대생이 한국 여 

대생보다 교수를 일반적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서가 아니라 지식을 전달하는 유능한 사람이라 생각 

하고 있으며, 강의실 밖에서도 교수를 존중하는 것으

〈표 2〉한 • 미 여대생의 문화의 차이

문화 N 평균 (m) 표준편차 t

권력거리
한국 여대생 466 3.58 .75

-12.36***
미국 여대생 334 4.14 .53

개인주의
한국 여대생 466 3.80 .68

-7.30***
미국 여대생 334 4.10 .49

남성성
한국 여대생 466 4.34 .60

-6.93***
미국 여대생 334 4.64 .58

불확실성 회피
한국 여대생 466 2.84 .80

10.31***
미국 여대생 334 2.23 .83

장기지 향성
한국 여대생 466 3.53 .66

]4 59***
미국 여대생 334 2.81 .71

*** p<.001 수준어 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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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이 미국보다 권력거리 

가 크다는 Hofstede(1992)의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 

로 Hofstede의 연구는 사회인을 대상으로 조직에서 

의 권력거리를 조사한 것인데 반해, 본 연구는 여대 

생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한국 여대생은 개인주의 성향이 낮게 나타났으며, 

미국 여대생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미국 여대생이 한국 여대생보다 학업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로 하는 요구와 과제 

에 따라 낯선 친구들과 쉽게 새로운 집단을 구성할 

수 있는 성향은 개인주의 경향이 높은 미국 문화 때 

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Hofstede의 연구 결과 

(미국은 개인주의 91 점, 한국은 18점)와 유사한 결과 

를 보였다. Hofstede의 연구나 이전 연구(이철, 1998; 

김주엽, 2004; Tao, Horn & Merritt, 2004)들에서 주 

장하는 것처럼 한국을 집단주의의 대표로 미국을 개 

인주의의 대표로 나타낼 만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미국 여대생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한국 

여대생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 

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개인주의에서 두 집단간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경향은 연구 대상이 자아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며 남보다 자신을 더 생 

각하고 목표 의식이 뚜렷한 20대 초반 여대생(최정 

선 • 유태순, 2002)이라는 응답자의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남성성(/=-6.93, p<.001)의 경우 한국과 미국 여 

대생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미국 여대생 

(m=4.64) 이 한국 여대생(m=4.34)보다 남성성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Hofstede(1992) 와 Brislin 

(1993)의 이론처럼, 미국 여대생은 자기 권리를 주장 

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할 

뿐 아니라 물질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어】, 미국 

여대생이 한국 여대생보다 남성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불확실성 회피는, 한국 여대생(m=2.84)이 미국 여 

대생(m=2.23)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한국 여대생은 

미국 여대생보다 학업적인 면에서 명료성과 정확성 

을 중요시하므로, 높은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주관 

적 불안감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답이 존 

재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자유로운 교육방법과 달리 항 

상 올바른 정답만을 강요하는 한국의 교육 제도(Ru­

bin, 1992)와 혁신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한국의 보 

수적인 문화적 특성이 학생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장기지향성의 경우,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 

(E4.59)가 있었는데, 한국 여대생(m=3.53)이 미국 

여대생(m=2.81)보다 절약과 검소함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위나 서열에 따라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고 생각하는 경향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열을 중 

요시 여기며 절약과 검소함을 중시하는 한국의 전통 

적인 유교 문화(이화인 • 김지연, 2000)의 영향으로 

한국 여대생이 미국 여대생보다 장기지향성이 더 높 

게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한국과 미국 여대 

생 사이에 문화간 차이는 권력거리, 개인주의, 남성 

성, 불확실성 회피, 장기지향성의 영역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국이 미국보다 개인주의와 남성성 성향 

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불확실성 회피 정도와 

장기지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Hofstede 
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하나, 권력주의의 경우 Hofstede 

의 연구와는 반대로 한국 여대생이 미국 여대생보다 

권력거리가 작게 나타났다. 이는 여대생이라는 응답 

자 특성과 전통 예의 사상 약화, 교권 약화에서 기 인 

한 것이라 생각한다.

2.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의복가치관의 차이

한구 여대생과 미국 여대생의 의복가치관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표 

3〉에 나타냈다.

먼저 '심미적 의복가치관(Z=8.73, p<.01)은, 한국 

여대생(m=3.90)이 미국 여대생(m=3.43)보다 높게 나 

타났으나,，사회적 의복가치관，(t=-9.69, p<.001)은 

미국 여대생(m=3.61)이 한국 여대생(m=3.07)보다 높 

게 나타났다. 한국 여대생은 자신을 꾸미고 돋보이 

며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성향이 더 많기 때 

문에(김광경, 1973; 이선재, 1987) 심미적 의복가치관 

이 높은 것이며, 인간관계 및 주변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Hall, 1976)에 사는 미국 여대생은 타 

인과의 관계 속에서 유행 스타일을 찾으며 다른 사람 

들에게 패션에 대한 조언하는 것을 즐기 기 때문에 사 

회적 의복가치관이 높은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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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한 • 미 여대생의 의복가치관 차이

변인
N 평균 (m) 표준편차 t

의복가치관 집단

심미적 의복가치관
한국 여대생 466 3.90 .68

8.73***
미국 여대생 334 3.43 .78

사회적 의복가치관
한국 여대생 466 3.07 .76

-9.69***
미국 여대생 334 3.61 .81

종교적 의복가치관
한국 여대생 466 2.37 .67

-2.67**
미국 여대생 334 2.54 1.00

경제적 의복가치관
한국 여대생 466 3.69 .62

-4.89***
미국 여대생 334 3.90 .58

** p<0.01, *** p<.001 수준에서 유의.

，종교적 의복가치관，“=-2.67,p<.01)은 미국 여대 

생(m=2.54)이 한국 여대생(m=2.37)보다 높게 나타났 

다. 미국 여대생이 한국 여대생보다 의복에서 종교 

적 색채나 도덕성을 더 많이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 

하는데, 이는 여태까지 전통적인 유교문화에 사는 

한국 여대생이 미국 여대생보다 정숙성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한다는 것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한국 사 

회가 짧은 기간에 격동적인 산업화를 이루면서 전통 

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너무 갑작스럽게 새롭고 

진취적인 성향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 때 

문에 미국 여대생보다 한국 여대생이 의복의 종교적 

성향이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경제적 의복가치관，(/=-4.89,p<.001)에 있어서도 

미국 여대생(m=3.90)이 한국 여대생(m=3.69)보다 높 

게 나타났는데, 미국 여대생이 한국 여대생보다 싸 

고 좋은 옷, 관리하기 좋은 옷 등 경제적이고 실용적 

인 의복가치관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보 

다 미국 여대생이 의복을 자기의 가치나 신념을 표현 

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용적인 면을 고려 

하면서 의복을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한국 여대생과 미 

국 여대생은 의복가치관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는데, 

한국 여대생이 미국 여대생보다 심미적 의복가치관 

이 높았으며, 사회적 • 종교적 • 경제적 의복가치관은 

낮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심미적 의복가치관이 가 

장 높았고 경제적, 종교적, 사회적 의복가치관의 순 

서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경우 경제적 의복가치관이 

가장 높았고 사회적, 심미적, 종교적 의복가치관의 

순서로 나타났다.

3. 문화가 의복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문화가 의복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 

해, 한국 여대생과 미국 여대생을 구분하여 5개의 문 

화 차원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하고, 의복가치관인 심 

미적 • 사회적 • 종교적 • 경제적 의복가치관 각각을 

종속변수로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문화가 심미적 의복가치관에 미친 영향을 다중회 

귀분석한 결과인〈표 4〉는 한국 여대생과 미국 여대 

생 있어서 5개의 각 문화차원이 의복 가치관에 미치 

는 영향을 보여준다.

먼저 한국 여대생을 보면 문화는 심미적 의복가치 

관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F=14.321)을 미 

쳤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주의 문화(/=4.313, 

p<.001)와 장기지향성 문화(Z=4.612, p<.001)가 의복 

의 심미적 가치관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는데, 이 

는 개인주의적 문화가치와 지위나 서열에 따라 인간 

관계가 형성된다는 장기지향적인 문화가치가 지배 

적인 한국 여대생일수록 의복 착용에 있어서 매력적 

이며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여대생의 경우, 실력뿐 아니라 외모 

가 뒷받침될 때 남보다 앞설 수 있다W는 잘못된 외 

모지상주의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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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문화가 의복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집단

변수
한국 여대생 미국 여대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B t B t

심미적 의복 

가치관

상수） 1.749 5 954*** .939 1.677

권력거리 .061 .067 1.434 .102 .070 1.279

개인주의 .212 .211 4.313*** .252 .160 2.931**

남성성 .058 .052 1.114 .130 .097 1.761

불확실성 회피 .040 .047 1.038 .113 .122 2.240*

장기지 향성 .215 .207 4.612* .067 .062 1.143

F 14.321*** 4.368**
R2(adj R2) .135(.125) .062(.048)

사회적 의복 

가치관

상수） 1.798 5.213*** 1.089 1.872

권력거리 .063 .062 1.253 .094 .063 1.141

개인주의 .122 .109 2.109* .236 .144 2.641**

남성성 .010 .008 ,169 .152 .110 1.988*
불확실성 회피 .117 .124 2.593* .119 .124 2.271*

장기지 향 .062 .052 1.103 .070 .062 1.139

F 3.710** 4.163**
R2(adj R2) .039(.028) .060(045)

종교적 의복 

가치관

상수） 1.566 5.177*** 1.239 1.714

권력거리 .045 .051 1.033 .202 .108 1.976*
개인주의 -.088 -.088 -1.731 -.168 -.083 -1.512

남성성 .053 .048 .989 .066 .038 .696

불확실 회피 .128 .154 3.249** .170 .142 2.605*
장기지 향 .108 .106 2.247* .165 .118 2.173*

F 5.154*** 4.039**
R2(adj R2) .053(.043) .058(.044)

경제적 의복 

가치관

상수） 2.131 7.720*** 3.440 8.086

권력거리 .026 .032 .652 -.052 -.048 -.858
개인주의 .105 .116 2.285* .108 .093 1.663
남성성 .151 .148 3.068** .009 .009 .166
불확실성 회피 .105 .137 2.914** -.001 -.001 -.018
장기지 향 .032 .034 .737 .067 .084 1.519

F 6.832셔5* 1.194
R2(adj R2) .069(.059) .018(.003)

* p<.05, **pV01, *** p<,001 수준에서 유의.

34) “성형: 개인의 선택인가, 사회의 압박인가,” 중앙일보 (2005년 11월 30일［2006년 5월 13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www.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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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대생의 경우도 문화가 의복의 심미적 가치 

관에 p<.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F=4.368)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주의 

문화0=2.931, p<.01)와 불확실성 회피 문화(/=2.240, 

p<.05)가 의복의 심미적 가치관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 이는 개인주의적 문화가치가 지배적이고 학 

교에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는 미국 여대 

생일수록 의복 착용에 있어서 자신을 매력적이며 아 

름답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자신이 없을 때 외모 

로서 부족한 점을 극복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상태가 

작용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로부터 한국과 미국 여대생은 국적에 따른 큰 

차이 없이 개인주의 문화가 자신을 아름답고 매력적 

으로 보이고자 하는 성향에 의미 있는 영향 요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한국 여대생에게는 장기지향성 문 

화, 미국 여대생에게는 불확실성 회피 문화가 심미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 여대생, 즉 국적에 따라 문화가 심미적 

의복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가치관에 있어서는, 한국 여대생을 보면 

문화는 p<.01 수준에서 의복의 사회 적 가치 관에 유 

의한 영향(F=3.710)을 미쳤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주의0=2.109, p<.05)와 불확실성 회피 문화伊 

2.593, p<.05)가 의복의 사회적 가치관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으며, 학 

교에서 교수 지식에 많이 의존하고 자기 자신의 능 

력을 낮게 평가하는 한국 여대생일수록 유행에 관심 

이 많고 다른 사람의 옷차림에 관심을 보이는 등 인 

간관계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회적 의복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여대생의 

경우도 사회적 의복가치관에 문화는 p<.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F=4.163)을 미쳤는데,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개인주의 문화f/=2.641, p<.01), 남성성 문화(/= 

1.988, p<.05), 불확실성 회피 문화(/=2.271,p<.05)가 

의복의 사회적 가치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개인주의 문화 및 물질주의 문화가 지배적이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는 미국 여대생은 

유행에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의 옷차림에 관심을 보 

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로 

대표되는 미국 사회의 문화는 의복을 사회적인 인상 

형성을 위한 외모의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이선재 

(1991)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이로부터 한국 • 미국 여대생은 국적에 따른 큰 차 

이 없이 개인주의 문화와 불확실성 회피 문화가 의복 

의 사회적 가치관에 의미 있는 영향 요인으로 밝혀졌 

다. 그러나 미국 여대생의 사회적 의복가치관은 한 

국 여대생과 다르게 남성성 문화도 의미 있는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미국의 경우 인간관계를 

형성 하는데 있어 물질주의에 영 향을 크게 받기 때문 

어)(김광억, 1988), 물질문화로 대변화는 남성성 문화 

가 작용되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종교적 가치관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 여대생을 

보면, 문화는 의복의 종교적 가치관에 p<.001 수준에 

서 유의한 영향(F=5.154)을 미쳤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불확실성 회피 문화伊3.249, p<.01)와 장기지 

향성 문화(户=2.605, p<.05)가 의복의 종교적 가치관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다. 이는 학교에서 교수 지식에 

많이 의존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며 개 

인적인 착실함과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믿는 한국 여 

대생일수록 보수적인 의복을 선호하며 의복이 도덕 

적 성향을 반영한다고 믿는 경향이 높다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미국 여대생의 경우도 문화는 p<.01 수준에서 종 

교적 의복가치관에 유의한 영향(f=4.039)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권력거리 문화 

0=2.605, p<.05), 불확실성 회피 문화Q=3.249,p<.01), 

장기지향성 문화(Z=2.605, p<.05)가 의복의 종교적 가 

치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서 교수와 학생간의 권력거리를 느끼며, 

교수 지식에 많이 의존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낮 

게 평가하며 개인적인 착실함과 안정성이 중요하다 

고 믿는 미국 여대생일수록 보수적인 의복을 좋아하 

고 의복은 도덕적 성향을 반영한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부터 한국, 미국 여대생은 국적에 따른 큰 차 

이 없이 불확실성 회피 문화와 장기지향성 문화가 종 

교적 의복가치관에 의 미 있는 영향 요인으로 밝혀졌 

다. 이는 엄격한 규율을 추구함으로서(Hofstede, 2002) 

확실성을 보장 받으려 하는 불확실성 회피 문화의 

특성 이 양국 모두의 종교적 의복가치관에 영 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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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권력거리 문화는 한 

국 여대생과 다르게 미국 여대생에게만 종교적 의복 

가치관에 의미 있는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 여대생에 있어서 5개의 각 문화차원이 

경제적 의복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전반 

적으로 한국 여대생의 경우는 문화가 경제적 의복가 

치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으나(F=6.832, pc.OOI), 

미국 여대생의 경우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한국 여대생에 있어서 개인주의 문화0=2.285, p< 

.05), 남성성 문화(f=3.068, p<.01)와 불확실성 회피 

문화(/=2.914,p<.01)가 경제적 의복가치관에 의미 있 

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주의 문 

화와 대학에서 남성성 문화를 추구하고, 배경이나 운 

으로 성공한다고 믿는 한국 여대생일수록 의복 선택 

에 있어서 돈, 가격 대비 가치, 실용성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적 가치 추구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한국과 미국 여대생에 있어서 문화가 의복가치관 

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 보면〈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양국 여대생 모두 

개인주의가 심미적 의복가치관에, 개인주의와 불확 

실성 회피가 사회적 의복가치관에, 불확실성 회피와 

장기지향성이 종교적 의복가치관에 공통으로 영향을 

주어, 두 나라 간의 문화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동질 

화 되어가는 경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가치관은 이처럼 공통된 문화 차원 

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공통된 문화 차원 외에도 

또한 서로 상이한 문화 차원(심미적 가치관의 경우 

한국은 장기지향성, 미국은 불확실성 회피; 사회적 

가치관의 경우 미국은 남성성; 종교적 가치관의 경우 

미국은 권력거리; 경제적 가치관의 경우 한국은 개인 

주의, 남성성, 불확실성 회피)을 갖기 때문에 그 문화 

차원의 특징에 따라 의복가치관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 비교 연구로, 두 나 

라 여대생간의 문화와 의복가치관의 차이와 문화가 

의복가치관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여 각 국가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문화에는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문화에 있어서, 권력거리, 개인주의, 남성성, 불확 

실성 회피, 장기지향성의 5가지 차원에 대해서 한국 

과 미국 여대생간의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국 여대생이 미국 여대생보다 불확실 

성 회피와 장기지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반해 권 

력거리, 남성성, 개인주의는 낮게 나타났다. 이전 선 

행 연구들과 달리 한국 여대생이 미국 여대생보다 권 

력거리가 낮은 것은, 연구대상자가 직장인이 아니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남보다 자신을 더 생각하는 젊은 

세대인 20대라는 특성과, 한국 사회에서의 교권 약화 

와 예의 존중 사상이 사라져 가는 것이 그 원인이라 

생각된다.

둘째,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의복가치관에는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 여대생은 심미적 의복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종교적, 사회적 의복가 

치관의 순서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미국 여대생은 

경제적 의복가치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사회 

적, 심미적, 종교적 의복가치관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국 여대생이 미국 여대생보다 심미적 의복가치관 

〈표 5> 문화가 의복가치관에 미친 영향

집단

가치관
한국 여대생 미국 여대생

심미적 의복가치관 개인주의•장기지향성 개인주의 • 불확실성 회피

사회적 의복가치관 개인주의 • 불확실성 회피 개인주의•남성성• 불확실성 회피

종교적 의복가치관 불확실성 회피 • 장기지향성 권력거리 • 불확실성 회피 • 장기지향성

경제적 의복가치관 개인주의-남성성• 불확실성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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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의 

복가치관은 낮게 나타났는더】, 이것은 한국 여대생이 

패션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심미적 의복가치관 

이 높게 나타난 것이며, 미국 여대생은 실용주의적이 

고 경제적인 생활 습관으로 인해 경제적 의복가치관 

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셋째, 한국과 미국의 여대생은 문화의 차이로 인 

해 의복가치관이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 여대생은 권력거리, 개인주의, 남성성, 불확 

실성 회피, 장기지향성 문화의 5가지 차원이 심미 

적 • 사회적 • 종교적 • 경제적 의복가치관에 영향을 

주었으나, 미국 여대생은 문화의 5가지 차원이 심미 

적 • 사회적 • 종교적 의복가치관에는 영향을 미쳤지 

만 경제적 의복가치관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 

았다. 각각의 의복가치관은 공통된 문화 차원의 영향 

을 받기도 하지만, 공통된 문화 차원 외에 상이한 문 

화 차원을 갖기 때문에 의복가치관이 문화 특성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부터, 우리 의류 산업의 수출 

및 마케 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한국보다 개인주의 문화와 물질주의 

로 대변되는 남성성 문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가진 나라이면서도 또한 실용주의 문화를 가진 나라 

이므로, 의복에 있어서 브랜드명이나 심미성보다는 

의복의 가격면과 착용적인 측면을 보다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 여대생은 경제적 • 사회적 의복가치관 

을 중요시하며, 자신에게 어울리거나 상황에 적절한 

옷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미국으로 수 

출하는 옷의 경우 물질적 측면뿐 아니라 미국인들의 

심리적 측면까지도 고려해야 함을 암시한다. 즉, 미 

국으로 수출하는 의복을 제작하는데 있어 T.P.O.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며, 미국인의 체형과 피부 

에 어울리는 색상과 디자인 개발에 힘을 써야 할 것 

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에 대한 성공적인 마 

케팅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문화와 미 

국 여대생들의 의복가치관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거기에 맞는 적절한 마케팅 계 

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후속 연구로서, 한국과 미국 소비자에 대한 비교 연 

구가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지역의 소비자를 대상 

으로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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